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의 정의는 무엇일까? 거짓말은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이다.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도적인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거지말이다. 의도적인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는데 잘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혹은 친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말해 버리는 경우 등이 의도적인 거짓말에 해당한다.
무의식적인 거짓말은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키가 180cm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175cm인 경우,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경우 등이 무의식적인 거짓말에 해당한다. 
거짓말을 왜 하는 것일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등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 또한,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거짓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거짓말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기 쉽다. SNS에서는 가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거짓 정보를 쉽게 유포할 수 있다.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사람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거짓말은 기존의 거짓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거짓말은 더 교묘하고, 더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거짓말은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거짓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에서는 거짓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 차원에서는 거짓말을 규제하고,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짓말은 인간의 본질이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진실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